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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헤드, 염지혜 개인전 《홀홀홀 HoleHoleHole》 개최 

 
 

뮤지엄헤드는 염지혜 개인전 《홀홀홀 HoleHoleHole》을 7 월 7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개최한다. 염지혜는 그간 과학적 데이터와 역사적 기록, 가상의 서사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영상과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교차해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작가는 최근의 회화 작업 

및 조각, 시 등 다채로운 매체 실험을 포함하며, 이미지의 서사와 물질을 가로지르는 복합적인 

연결망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를 잇는 주요한 개념으로 ‘구멍’을 설정한다. 

구멍의 정체는 무엇인가? 전시 《홀홀홀 HoleHoleHole》에서 구멍은 시작과 끝, 안과 밖을 

헷갈리게 하는 장치로 제시된다. 즉, 그것은 갇히게 하는 대신 지나가게 하는 통로, 삼킨 것을 

도로 뱉는 입구이자 출구이며, 안팎을 상호 오염시키는 계기이자 결과다.  

 뮤지엄헤드 Museumhead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 층 
1F, 84-3, Gyedong-gil, Jongno-gu, Seoul 
[보도자료] 배포: 2026 년 7 월 10 일 

전시 제목 홀홀홀 HoleHoleHole 

참여 작가 염지혜 

전시 기간 2026 년 7 월 7 일 – 8 월 15 일 

전시 부문 영상, 회화, 조각, 설치 등 (신작 및 구작) 

전시 장소 뮤지엄헤드,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 층 및 야외 

운영 일시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주최 및 주관 뮤지엄헤드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 시각예술 창작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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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혜는 이번 전시에서 위와 같은 구멍의 논리에 기대어 세계 질서에서 탈구된 것들을 점점이 

잇고 새로운 망을 가설한다. 그리고 작가의 과거 작업들과 신작 회화, 조각, 시, AI 생성 

이미지를 병치하며 이러한 연결/분절을 물리적으로도 구현한다.  

이로써 전시는 우주와 지구, 내장과 껍질, 문명과 불안, 그리고 삶과 죽음이 연결되고 다시 

분절되는 장면을 연출한다. 그리고 기존의 특정한 중심성이 힘을 잃고, 계속해서 텅 빈 안쪽을 

게워 내는 ‘구멍’을 들여다보길 제안한다. 

 

[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2. 작가 소개 및 주요 작품 소개 
3. 전시 포스터 (파일 별첨)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전시 전경 및 작품 사진은 본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문의 T. 02-742-9146 / E. museumhead.seoul.team@gmail.com 
 

추가 문의 대표 소셜 미디어/ 웹 아카이브 

책임큐레이터 허호정 
hojeong7534@gmail.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useumhead_/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useumheadd 
웹페이지: 
www.museumhead.com 

mailto:museumhead.seoul.team@gmail.com
mailto:hojeong7534@gmail.com
https://www.instagram.com/museumhead_/
https://www.facebook.com/museumheadd
http://www.museumhe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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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구멍구멍구멍 
 
구멍의 정체는 무엇인가? ‘구멍’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구멍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동시에 모든 것이 통과하도록 내버려두는 기표다. 하지만 이 기표는 바로 그 텅 빔으로 말미암아, 
말장난 같은 사유의 전환을, 비논리적인 도약을 유도한다. ‘구멍’을 지나는 순간 세계의 배열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염지혜는 갖가지 구멍을 가설한다. 구멍을 통과하며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로 
옮겨가고, 논리의 비약과 감정의 전이가 수시로 일어난다. 비물질과 물질을 오가는 물리적이고 
위상적인 변화는 작품의 지지체 층위에서도 나타난다. 작가의 기존 작업을 알고 있는 관객이라면, 
이러한 이동들이 익숙하기도 한 한편 낯설기도 할 것이다. 작가는 친절한 설명에 앞서는 감각적 · 
감정적 반응을 제안한다.  

우선, 전시장을 가로지르며 놓인 네 개의 검은 기둥에서 출발하자. 이 기둥의 패널 양면엔 
영상을 송출하는 스크린과 오일 페인팅, 조각들이 배치돼 있다. 이들을 아우르는 중심에는 영상 
〈지구내장구멍〉(2026)이 있다. 작가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푸티지와 AI 생성 이미지를 함께 
사용해 내러티브를 완성했다. 영상은 인체 소화기관의 일부가 플라스틱 관으로 교체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상상을 시작한다. 유기체의 꿀렁꿀렁한 운동이 부분적으로 멈추면서 일어나는 불/가능을 
가정하면서 말이다.  

매끈하게 교체된 통로로 생을 연장한 유기체는 세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 혹은, 그는 
세계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가? 작가는 입과 항문을 연결하는 기다란 관으로 신체를 형상화하며 
각각의 개체-관과, 그것을 또 삼켜 안고 있는 거대한 내장-터널-지구를 상상한다. 그리고 전시는 
인체와 지구라는 상이한 스케일을 하나로 이을 구멍들을 가설하며 스스로 이를 관통하려 한다. 

구멍과 구멍 사이에 어떤 연결이 시도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연결을 이해하기 
전에, 그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특정한 사고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내외, 비/인간, 
동과 서, 너와 나,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를 지우고, 사회학 · 경제학 · 지질학 · 생물학 등 각종 
분과 학문의 격리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여기서 사고의 전환은, 흔히 떠올릴 만한 간학제적 교류나 
‘하이브리드’ 정도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도약을 필요로 한다. 이를테면, 한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은 진화생물학적인 고려와 대립하기보다 동시에 공존하는 한에서 재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또, 몸의 비/기능 · 비/장애 (dis/ability)는 각각이 수태되는 순간부터 섭취하는 모든 물질—식품, 
약품, 여타 화학물질, 심지어 공기(오염) 호흡 등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물질성—의 층위를 
고려하면서 관찰되어야 한다.1 

이러한 사고 전환을 위해 전시가 집중하는 주요 모티프는 ‘소화’의 현상이다. 작가가 
섬유질, 발효 세균 등으로 표상되는 자연적 신진대사를 전시의 한 축에 배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술지게미와 생막걸리를 섞어 벽에 쓴 시는 전시장 가장 안쪽 공간에서 쿰쿰한 냄새를 
자아낸다. 비슷한 냄새는 전시장 가운데 패널에서도 드문드문 느껴지는데, 거기 놓인 조각들도 
술지게미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작업에 쓰인 재료는 특정한 온도와 습도 등에 
반응하여 분해와 생성을 지속하고 있다. 작업의 형성 중에도 지금도 계속 변화하는 상태로 

 
1 이러한 구성적 세계관은, 문학, 페미니즘, 환경정의 등을 연구하는 학자 스테이시 앨러이모(Stacy Alaimo)에 의해 
제안된 ‘횡단-신체성’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앨러이모는 실재적이고도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몸(실재성)과 그에 
얽힌 이야기(서사성), 그리고 개별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집합성을 한꺼번에 이해하기 위해 사고의 전환을 
제안한다. 앨러이모는 인본주의적 ‘장소’ 개념이나,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그 용례 대신, 재정의된 ‘환경’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다음을 참고: 스테이시 앨러이모 (윤준, 김종갑 옮김), 『말, 살, 흙』(그린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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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공기 중의 냄새와 색의 입자를 미세하게 바꾸기도 한다. 나아가 이를 호흡하는 관객의 
몸도 바꾸는 중이다. 그렇게 소화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들고나는 통로(장소이자 환경)를 모두 
변화시킨다.  

염지혜는 소화의 작용으로 이해된 세계 속에 인간을 위치시킨다. 가령, 술지게미와 흙으로 
만들어진 조각이 “호모 볼루스”라 불린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그는 인류의 학명인 ‘호모(homo)’에 
‘덩어리, 흙덩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 ‘볼루스(bolus)’를 조합해 제목을 
붙였다. 그런데 ‘볼루스’는 생리학 용어로 침과 섞여서 목구멍으로 막 넘어갈 참인 ‘음식물 
덩어리’를 가리키며, 의학에서는 한 번에 집중적으로 약물을 주입(injection)하는 방식이나 그 약물을 
말하기도 한다. 이쯤에서 제목은 더욱 흥미로워지는데, 작품 자체의 위상이 그러하듯 그 이름이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삽입과 배출, 생산과 소비 등의 양가성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양가성은 전시의 또 다른 축에서 작동하는 소화불량의 장면에서 극화된다. 교체된 
플라스틱 내장과 생뚱맞게 등장하는 플라스틱 빨대, 야생성을 희미하게 간직한 이빨의 도상이 이를 
환기하며, 수많은 포털에도 이동하지 못하고 루프에 걸린 채인 출구 없는 이미지 
구조는(〈지구내장구멍〉(2026)과 〈지구터널〉(2011)을 보라.) 그 자체 소화불량을 양식화한다. 
이러한 장면은 앞서 유기물들이 보여준 ‘소화’의 운동 방식을 방해하는 듯하고, 활발하고 
자연스러운 생의 장면을 어딘지 어색하고 부적합한 움직임으로 바꾸어 놓기까지 한다. 특히, 
〈지구내장구멍〉은 유기체의 움직이는 내장-감각을 생생히 재현해내는 경우에도, 스스로가 
전자기적 신호로 이루어진 비물질적 이미지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완벽히 통제된 듯 보이는 (AI 
이미지 생성) 시스템 속에서 글리치와 각종 오류들을 동시에 감지한다. 
하지만, 이로써 작가가 ‘자연과 인위, 생기와 생기 없음’의 대조나 우열을 가리려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낙관이나 비관 없이, 전시는 삼키고 삼켜지는 소화작용을 유기체-비유기체, 물질-비물질을 
관장하는 동일한 운동으로 위치시킨다. 그리고 세계-내-존재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분해된다. 이로써 《홀홀홀 HoleHoleHole》은 술지게미와 생막걸리, 짐승의 이빨, 야외 공간에 우뚝 
선 나무 따위가 상징하는 ‘생명’ 내지는 ‘자연’을, ‘대지의 모성’ 류의 위대함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인간이 초래하고 또 영향받은 역사적 맥락에 재배치하게 된다.  

그리하여 전시에서 다뤄지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서구 중심의 인류 문명사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혹은 특정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역사적 구멍들에 관한 것이다. 작가는 
10 여 년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체류했던 경험에 기반해 서로 다른 이야기, 물질, 식생, 문화를 
연결한다. 가령, 전시장 입구에 위치한 〈크랙〉(2026)은 작가가 2012 년 한 레지던시에 체류했던 
콜롬비아의 칼리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이미지를 겹쳐 놓는다. 이들 지역은 세계 ‘마약’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오랫동안 미국은 자국의 마약 문제를,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서의 
유입 문제로 돌려왔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마약 ‘생산’ 자체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전쟁’과 
같은 폭력을 정당화해왔다.2 이 문제가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한편, 자국의 몇몇 도시로 취약 계층이 
계속 유입되고 중독자들과 중독에 의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은 방치되었다. 악명 높은 ‘좀비 
도시’의 출현은 ‘해악 감소 정책’의 이름으로 중독자들을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곤 한다.3 이처럼 인류의 거대한 구멍이 계속해서 또 다른 구멍을, 크랙을(크랙은 
‘코카인’의 은어이기도 하다.) 낳는 광경은 콜롬비아에서 온 작은 조각(〈크랙크랙크랙〉, 2012)과 
‘좀비 도시’의 이미지, 죽지도 살지도 않은 짐승을 그린 그림(〈언데드〉, 2025)으로 제시된다. 

 
2 톰 베넷, 「베네수엘라 이후 트럼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BBC NEWS 코리아』, 세계면 (2016-
01-06):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8y9e99y7lo . 
3 김송이, 유경선, 「마약에 삼킨 ‘좀비도시’ 가보니… 길에서 새 주사기 나눠주고 있었다」, 『경향신문』, 사회면 
(2024-10-28):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80600121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8y9e99y7lo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806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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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구터널〉(2011)은 작가가 2010 년 가나에서 만난 이란 출신 친구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제작됐다. 영상엔 런던과 서울을 편히 오고 가기 위해 지구를 관통하는 터널을 만들기로 
한 ‘과학자’가 등장한다. 투명 빨대를 꺼내 들어 지구본에 대어 보는 과학자의 공상은, 자로 지도에 
선을 긋던 제국주의자의 손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다. 물론, 영상의 골자는 이 프로젝트가 
불시착과 함께 실패한다는 데에 있다. 인도를 찾아 배를 끌던 콜럼버스가 미대륙에 부딪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런던에서 서울을 향하며 터널을 뚫던 ‘과학자’는 이란 땅에 도달한다. 이란은 1979 년, 
오래된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 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반인권적 탄압과 반민주적 소통 등으로 내홍을 겪어 왔다.4 그런 한편, 2010 년 작가가 방문했을 
당시 이란의 지정학적 상황은 2002 년 조지 W. 부시의 ‘악의 축’ 선언 이후 응축된 긴장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는 2025 년 미-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한 현재의 전쟁과 겹쳐진다.5 이 작업에서 
작가는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찍은 푸티지와 각종 보도사진을 원형으로 중첩하며, 
수십 년에 걸친 봉합되지 않는 갈등을 반(反)가시적으로 드러낸다. 그렇게 ‘동서’로 세계를 양분하고 
이를 ‘횡단’하길 꿈꾸는 안일한 태도—내재된 제국주의—는 자조적으로 비판되고, 유보된 판단 
속에서 개인의 안위는 버블 속에 담겼다 사라진다. 

《홀홀홀 HoleHoleHole》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긴급한 대처를 
논하는 전시는 아니다. 루프된 이미지, 유사성의 감각을 전하는 도상, 서로 경계가 나뉘지 않는 
작품들과 전시장의 배배 꼬인 동선은 반복 속에 어떤 연결의 감각을 노출시킬 뿐이다. 미국과 
콜롬비아, 이란의 과거와 현재는, 여태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는 미-이스라엘이 주도한 전쟁으로 
연결되고, 자기 죽은 몸에 흙을 덮어줄 사람을 찾던 영화(〈체리 향기〉, 1997)는 이미 죽은 
예술가(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집을 부수는 무도한 폭력과 겹치며,6 구덩이 위를 덮는 체리 나무 
대신, 구덩이 옆에 몸을 세운 오늘 이곳의 대추나무가(〈대추나무와 구덩이〉, 2026) 서로 다른 
생을 연결하며 열매를 틔운다.  

우리는 이러한 연결에 또 질문을 붙여볼 수 있다. 나를 지키는 치안이 무방비 상태의 
타인을 폭력에 내버려둔 결과라면, 겉보기에 무해하고 실용적으로 보이는 물건과 가구를 사용하는 
일이 반대편의 들끓는 재해를 유발한다면, 저곳의 애도가 이곳의 자유를 희생하고, 이곳의 저항이 
저곳의 억압이라면? 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면? 

시제를 달리하는 사건들이 현재의 지평 위에 이따금 구멍을 낸다. 그리고 이 같은 구멍들의 
노출은 논리적 위계와 구별을 압도하는 ‘철저한 연결’을 제안한다. 크랙과 빈 칸을 점점이 이은 
망은 여기저기를 가로지른다. 중심이 흔들리고,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을 함께 오염시키는 통로의 
법칙이 유일하게 남은 논리다. ‘구멍’은 텅 빈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 하지만 게워내고 삼키며 씹고 
뱉는 운동을 지속한다. 
 
 

허호정 (뮤지엄헤드 책임큐레이터) 

 
4 박지우, 강유진, 문성호, 조준수, 「이슬람 정권 아니었다면 한국처럼 발전했을 텐데”… 이란의 한탄」, 『토끼풀』 
인터뷰 (2026-05-01): https://www.tokipul.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8  
5 정우량, 「이란은 왜 ‘惡의 축’인가」, 『중앙일보』, 정치면 (2002-02-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4227897 . 
6 곽진산, 「황금종려상 키아로스타미 감독 집도 폭탄 세례… 이란 “문화·정체성 겨냥” 비판」, 『한겨레』, 국제면 
(2026-03-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51075.html . 

https://www.tokipul.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422789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51075.html


 

HoleHoleHole 
 6 / 9 

 

[첨부] 2. 참여 작가 및 작품 소개 

 

염지혜 Ji Hye Yeom (b.1982) 

염지혜는 과학적 데이터와 역사적 기록, 가상의 서사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영상과 설치, 
그리고 최근의 회화 작업으로 교차시키며 문명이 소거한 연결망을 감각의 영역으로 
복원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국내 주요 미술 기관을 비롯해 
프랑스, 브라질, 일본 등 세계 다수의 기획전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출품작 상세 이미지는 본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크랙크랙크랙 Crack Crack Crack〉(2012) 
크랙, 석고 가루, 가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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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내장구멍 Earth's Gut's Hole〉(2026) 
2 채널 비디오 (사운드 디자인: 오희원) 중 부분 (스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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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전시 포스터 (이미지 파일 별첨) 

 
 
이미지: 《홀홀홀 HoleHoleHole》 전시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인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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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전시 전경 및 작품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HWcZqzveH9M7kJJ2h-u5jKwxFknexh3?usp=sharing  

- 전시 전경 및 작품 이미지를 보도용으로 사용시 다음의 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제공 뮤지엄헤드 & 작가, 촬영: CJY ART Studio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 
Museumhead, Photo by CJY ART Studio) 

 
 
 
 
 
 
 
 
 
 
 
 
 
 
 
 
 
 
 
 
 
 
 
 
 
뮤지엄헤드 Museumhead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 층 
운영시간: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문    의: museumhead.seoul.team@gmail.com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HWcZqzveH9M7kJJ2h-u5jKwxFknexh3?usp=sharing

